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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 만남·교류의 장 ‘독일마을 스쿨링캠프’ 성료

▲ 남해관광문화재단 ‘2024 독일마을 스쿨링 캠프’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 /남해군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한 ‘2024 독일마을 스쿨링 캠프’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한 스쿨링 캠프는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·간호사

와 외부 방문객들이 독일의 생활문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.

독일인과 독일어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캠프 참가자들은 독일마을 마을
호텔에서 숙박하며 독일마을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.

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파독 다큐멘터리 관람, 주민과의 토크쇼, 독일 문화의 밤,

독일 음악의 밤’등이였다.

독일 문화·역사·음악이 어우러진 문화와 음악의 밤/독일인·독일어학과 학생 등 다양한 참
가자 힐링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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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독일마을 어반스케치, 소시지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, 국립남
해편백자연휴양림, 지족해협 죽방렴, 금산 보리암, 내산마을 등을 둘러봤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제1회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는 마을 주민과 캠

프 참여자간의 직접적인 교류 활성화의 출발점이 됐다”며 “2025년 남해군 고향사랑
방문의 해를 맞이해, 내년 캠프에서는 다양한 독일 문화 체험과 주민과의 네트워킹

을 강화해 자주 찾아오고 싶은 정겨운 독일마을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 장금성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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